
쿠바를 여행하는 것을 열정을 찾아 떠나는 길이다. 쿠바의 그 어떤

것도 열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. 쿠바, 그 매력 만점의 나

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의 열정 속에 녹아들어가고 만다. 아

바나 비에하의 쾨쾨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카페에서부터 말레콘을

철썩이는 파도 소리까지 아바나의 구석구석을 돌다보면 열정의 흔

적들이고스란히따라갈수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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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에 가도 여유로움이 넘치는 도시

아바나에서도 가장 먼저 발길이 가는 곳은 아바나

비에하(havana viaja). 아바나 비에하는 스페인 식민의 역사가 시

작된 곳이자 여행자들이 볼만한 거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. 성당

과 광장, 파스텔 톤의 집들이 그림처럼 이어져 있어, 그 속에 서 있

는 것만으로도 마치 흑백 화 속에 들어간 착각을 불러일으킨다.

수백 년은 된 듯한 건물들이 도시를 메우고 있고, 박물관에서 막

튀어나온 것 같은 오래된 차들이 반짝거리며 거리를 유 한다. 금

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 베란다에는 빨래들이 바람에 따라

나부낀다. 애절한 아름다움이라고나 해야 할까.

아바나 비에하를 걷다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처럼 생긴 까삐똘리

오가 눈에 띈다. 과학부와 환경부 청사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에

가면, 1960년 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

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사를 만날 수 있다. 여유로운 웃음으로 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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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옛날 필름을 사용해서 즉석 사진을 찍어주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노라면, '이곳이

쿠바구나'라는 느낌이 려든다. 

까삐똘리오에는 넓은 계단이 있어서 아바나 시내를 조망하기에 좋다. 그 곳에 앉아

있으면 1950년 모델의 시보레부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노란색 꼬꼬 택시,

트럭을 개조한 낙타버스까지 쿠바가 아니면 볼 수 없는 '탈 것'들을 만날 수 있다.

올드 아바나의 중심인 오비스포 거리에는 암보스 문도 호텔과 엘 플로리디타라는

바가 있다. 이 두 곳은 헤밍웨이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. 세계적인 문

호 헤밍웨이는 그의 열정을 아바나에서 불태웠다. 아바나와 사랑에 빠진 헤밍웨이

는 암보스 문도 호텔에서 7년이나 살면서 을 썼다. 밤이 되면 엘 플로리디타와 라

보데기타를 돌아다니며 칵테일‘다이퀴리’와‘모히토’를 즐겼다. 

헤밍웨이도 사랑에 빠져버린 곳,

채지형여행작가, http://www.traveldesigner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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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의 표적인 소설‘노인과 바다’도 아바나에서 조금 떨어진 고히마르 마을이 주

무 . 그 곳에서는 헤밍웨이가 살았던 곳을 박물관으로 꾸민 헤밍웨이 박물관에서

는 자유와 낭만을 사랑했던 그가 남겨놓은 유품들을 볼 수 있다. 

흑백 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, 아바나 비에하

‘체와 헤밍웨이, 그리고 음악’열정의 이름들

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위 한 우상으로 남아있는 체 게바라. 그의

쿠바에 한 사랑과 열정 역시 헤밍웨이 이상이다.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가정에서

태어났지만 편한 길을 마다하고 쿠바의 자유를 위해 게릴라의 길을 택했던 그의

결단. 친미 독재 정권을 혁명으로 몰아내고 자유를 위해 싸우다 49세에 아깝게 세

상을 뜬 체 게바라.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음식점, 길거리, 기념품 가게, 쿠바에

서는 어디에 가더라도 체의 위 한 전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. 

아바나는 헤밍웨이와 체가 아니더라도 열정에 빠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

있는 도시다. 눈만 뜨면 어디에선가 음악이 흘러나온다. 이곳에는 음악을 하는 사

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. 모두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. 보통사람들의 특별한

에너지가 담긴 음악과 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열정의 모습이다. 

아바나에 간다면 주말 시간은 비워두는 것이 좋겠다. 화‘부에나비스타 소셜 클

럽’의 배경이었던 나시오날 호텔에서는 매주 주말 멋진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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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화 속 주인공 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, 그들을 직접 만날 수

는 없지만 뮤지션들의 뿜어내는 열정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화 속

에서 느꼈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.  

나시오날이 아니더라도 아바나에는 멋진 재즈카페가 넘쳐난다.

5000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재즈에 푹 젖어있을 수 있다. 아

바나의 밤들을 모두 점령했던 재즈 카페들, 떠올리는 것만으로

도 가슴이 벅차오른다. 밤새 쿠반 재즈에 빠져 있다 보면 피곤

하기는 커녕 오히려 충전이 되는 기분이다. 

말레콘도 빠트릴 수 없다. '방파제' 말레콘은 자유로움과 낭만, 그리고 음

악과 열정을 상징한다. 방파제를 넘어 도로로 달려드는 시원한 파도가 있는 그곳

을 배경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한가로운 모습부터 남이 보든 말든 애정 행각에 빠

져 있는 커플의 모습까지, 그곳에서는 쿠바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. 

현란한 살사를 보고 싶다면 아바나 비에하에 있는 오비스포 거리의 플로리다 호

텔에 가보자. 아프리카 리듬이 강한 쿠바풍 비트를 배경으로 날아갈 듯 경쾌한 스

텝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. 그러나 그 폭발할 것 같은 열기에 너무 빠지

면 안 된다.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. 집에 돌아와도 환청처럼 귓가를 맴

도는 쿠바의 소리와 열기들로 몸이 한동안은 계속 들썩거릴 테니 말이다.




